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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⅔ 이닝 12실점' 삼성 이승현, 결국 2군행…김태훈·함수호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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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이승현이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

전에 선발 등판해 크게 흔들리며 포수와 코치의 지시를 받고 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

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 데뷔 이래 최악의 투구를 선보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현이 결국 2군으로 내려갔

다.

삼성은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의 2026 신한 쏠 KBO리그 원정 경기가 비로 취소된

가운데 이승현과 외야수 김태훈, 함수호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이승현은 전날(8일) KIA전에 선발 등판해 2⅔이닝 11피안타(2피홈런) 8사사구 12실점으로 크게 무너졌다. 지난 2일 두산 베

어스전 5이닝 1실점 호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승현의 12실점은 역대 투수 한 경기 최다 실점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역대 투수 한 경기 최다 실점은 김유봉(두산 베어스)이 1999년 8월7일 대구 삼성전, 페트릭(삼성)이 2017년 6월29일 광주

KIA전에, 로버트 더거(SSG 랜더스)가 2024년 4월6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남긴 14실점이다.

옆구리 부상을 당한 김성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7일 1군 엔트리에 올랐던 김태훈도 이틀 만에 엔트리에서 빠졌다. 



전날 KIA전을 통해 시즌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그는 7회초 좌중간 2루타를 친 뒤 왼쪽 허벅지 통증과 함께 교체된 바 있다.

구단에 따르면 아직 병원 검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8경기 타율 0.100(10타수 1안타)에 그친 함수호도 말소됐다.

삼성은 외야수 류승민, 박승규, 이성규로 1군 엔트리를 채웠다.

같은 날 SSG는 백승건을 내리고 장지훈을 콜업했다. NC는 내야수 김한별 대신 외야수 오장한을, 키움 히어로즈는 전준표 대신

원종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김태훈이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

전 8회 안타를 친 뒤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고 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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